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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있으나 “유보”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키로 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8월16일 기자 브리핑에서 “발전연료비 상승, 새로운 전력산업 투자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전력요금 체제 개편 필요성이 있으나 국내 경제상황, 서민부담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

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전기요금은 1982년 이후 7번 인상되고 11번 인하돼 1982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

이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등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당장 전력요금 조정이 필요하느냐는 여론이 강해 전

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전력요금 체계 조정 필요성이 있으나 여론의 수용성이 적으며, 차후의 전기요금 인상 검토시기

를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산자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관해 전문가 용역을 실시하는 등 2005년 초부터 전기요금 인

상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히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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